
자투리 시간에 정리하기 좋은 고전시가 빈출 포인트.

제작 : 조남희(주간 리트 저자)

(실전에서 1순위는 맥락에 의거한 사실 일치임을 명심해야 합니다.)

1. 자연 친화 & 예찬
⇒ 자연에 대한 애정, 예찬을 드러냄.

1-1 
화자가 자연 속에서 자연을 즐김 / 자연을 예찬
+ 구체적 장소가 제시되지 않고 그냥 자연을 예찬하는 경우도 있음.
+ 장소 불문 자연물에 대한 예찬(매화사 생각하면 이해가 쉽습니다.)

※ 화자가 자연에서 자연을 즐기다가 속세를 걱정(우국충정)하거나 지향&미련(출세 등)하는 경우 주의
(주로 연시조에서 자연 좋다 하다가, 나라 걱정 혹은 출세 지향을 드러내는 경우가 있음. 이 
경우 화자의 내적 갈등이 보일 가능성 높음. 이에 대한 갈등이 해소될지 안 될지는 모름. 현
장에서 맥락에 의거해 판단해야 함. 애초에 연시조면 작품 종결에서는 갈등이 해소됐어도 지
문에서는 안 됐을 수 있음. 즉 어떤 부분을 가져오냐에 따라 달라짐. 이는 현장에서 뚫어야 
하는 영역)

1-2 
화자가 속세에 있지만, 자연에 대한 지향을 보이거나, 자연을 예찬하는 경우.
+ 자연과 속세의 대립이 드러나는 경우가 빈번함. 
+ 자연을 지향하는 화자가 자신의 이상이 아닌 속세에 있어 그로 인한 내적 갈등이 있을 수 있음.

알아두면 좋은 어휘 & 상식
+ 자연과 관련 있는 어휘 : 강호, 산림, 풍월 등. 
+ 자연에서 소박한 삶을 드러내는 어휘 : 도롱이, 삿갓, 풋나물, 보리밥 등.
+ 대체로 자연은 무욕(無慾), 무심(無心), 한가한 경우가 많다. 
+ 술은 옛 선비들에게 부정적인 것보단, 흥취를 돋구는 용도로 더 많이 쓰였나보다.
+ ‘낚시’가 실제 생업이 아닌 여유 등의 관념적 표현으로 쓰이는 경우도 있더라.



2. 연군지정, 우국충정
⇒ 말 그대로 임금 또는 국가에 대한 자신의 충정을 드러냄.

2-1 
그냥 임금 또는 국가에 대한 충정을 드러내는 작품. 
+ 역군은 이샷다~ 등의 표현. 임금님에 대한 무한한 사랑

2-2 
유배지에서 쓴 작품
+ 이때 변하지 않는 연군, 우국을 말하며 자신의 ‘억울함’(간신들의 모함 등)을 이야기하는 경
우. 그냥 다 자신의 잘못이라 하는 경우, 말하다 섞이는 경우 등이 있음. 이런 지점은 사실 일
치로 나오기 좋으니 체크하면 좋음.

알아두면 좋은 어휘 & 상식

임금을 남성으로, 자신을 여성으로 비유하여 쓰인 작품들도 꽤 많음. 아마 이런 점을 물어보
고 싶으면 <보기>를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3. 사랑 / 애환
⇒ 옛 사람들도 사랑을 했다. 임에 대한 사랑과 그리움을 드러내는 경우가 빈번.

+ 주로 사설 시조에서 많이 등장함.
+ 여성들의 문학 규방 가사에서 이런 정서가 자주 등장함. 
+ 크게 어렵지 않은 작품들임. 무난하게 읽으며 사실 일치 등에 주의할 것.



4. 기행 & 연행
⇒ 자신이 겪은 일을 기록하는 방식 / 얄팍한 고전 시가 지식(자연 친화 연군 정도만 아는) 
경우 많이 힘들어하는 갈래.

+ 앞선 작품들에 비해 전체적 정서가 명확하다고 보기 어려움.
+ 그래서 오히려 사실 일치에 더욱 신경 써야 함.
  (ex. 비로봉에 진짜 오른 것인지, 바라만 본 것인지, 상상한 것인지 등의 낚시 주의. 이런 거 간과하면 안 됨.)
+ 작품에서 대놓고 제시된 정서 표현이 있을 것, 그 정서가 어떤 행위(혹은 대상)에 연결되는 것인
지 꼭 확인
+ 장소, 시간, 대상(자연물, 인공물 등) 필히 체크하며 갈 것.
+ 17 수능 연행가, 19 수능 일동장유가 기출 분석(특히 선지에서 무엇을 물어보는지) 빡시게 
하면 기행&연행 가사에서 핵심을 느낄 수 있을 것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5. 풍자적 작품
⇒ 아마 내신 등에서 친숙하게 접해봤을 것.

+ 주로 사설 시조에서 많이 등장(꼭은 아님 정약용의 한시 등에서도 풍자적 작품 있음)
+ 주로 우의적 표현을 활용함(두터비 파리를 물고 등)
+ 크게 어렵지 않은 갈래. 무난하게 읽으며 사실 일치에 주의할 것.

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

6. 민생을 담은 작품
⇒ 그냥 백성들의 삶(농사하는 등)을 다룬 작품.

+ 이 역시 작품별로 공통된 정서가 뚜렷하진 않음,(진짜 농사 얘기 하거나, 아니면 뭐 다른 
얘기 하거나 등등)
+ 농사 얘기한다면, 계절감을 나타내는 소재 등은 주의해서 봐두자.
+ 개별적인 사실 일치에 집중.
+ 가난을 노래한 작품들은 화자가 가난을 극복하려 하는지, 체념하는지 등의 정서적 반응도 
주의하자.



당부

① 
고전시가는 100% 완벽하게 해석하는 것이 어렵습니다.
그렇지만 대표적인 주제들을 알고 있으면, 낯선 작품을 독해하더라도 
‘아~ 이거 대충 이 얘기하네~’ 정도의 맥락 파악이 쉬워집니다. 
여러분들이 듣는 강의에서도 다 정리된 내용이겠지만, 
최소한 여기 있는 내용은 다 암기하고 있는 것이 좋습니다.

②
이 자료는 애초에 여러분들이 다른 분들의 강의를 다 듣는다는 전제하에 
최대한 컴팩트하고 심플하게 편집한 자료입니다. 
제목과 같이 컴팩트하게 복기하는 용도(통학 시간, 혼밥, 화장실 등)로 
자투리 시간에 쓱 반복해서 볼 자료로 활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
(그래도 있을 거 거의 다 있습니다. ㅎㅎ)

③
학생들이 ‘고전 시가는 연계 되니끄아~’라고 안일하게 생각하다가 
수능 날 은근 고전시가에서 발목 잡히는 경우가 많습니다. 
본인이 고전시가에서 ‘해석 자체’가 일정 수준 이하라는 판단이 드시면 
고전시가 정리집(컴팩트하고 좋은 거 많습니다.) 하나 사서 
주말에 가볍게 후딱 끝내버리시기를 바랍니다.

④
점점 더 고전 시가에서 맥락에 의거한 사실 일치를 더욱 요구하고 있습니다.
사실 고전 시가가 아니라 다른 갈래도 다 그렇죠. 21학년도 6월, 9월 모평 고전 시가 문항만 
봐도 완전 극단적 사실 일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.(이 기출들은 꼭 분석해보시길 바랍니다. 극
단적 사실일치 경향을 잘 보여주고 있는 문항들입니다.) 이 점을 명심하셔서, 고전시가 기출 
분석을 할 때 선지 판단 시 중요 포인트를 꼭 체크하시길 바랍니다.

다음에도 도움이 되는 자료로 찾아오겠습니다! / 조남희(주간 리트 저자)


